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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스포츠

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

‘골프 황제’타이거 우즈가 아들의 대회장을 방문한 

사진이 포착되는 등 사고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

모습을 보였다.

지난 27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타이거 우즈의 

팬들이 만든‘TW스폿’(TWSPOT)이라는 소셜 미

디어 계정에는 최근 우즈가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

하는 사진이 게시됐다. 이 사진에는‘우즈가 플로리

다주에서 열린 허리케인 주니어골프 대회에 출전한 

아들 찰리를 보기 위해 대회장을 방문했다’는 설명

메이저리그(MLB)가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. 

지난 28일‘OSEN’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의 파트

너 리그인 독립리그 파이어니어 베이스볼 리그는 

전날“내달부터 시작되는 2021시즌에서‘넉 아웃’ 

방식의 연장 승부와 새로운‘지명 대타, 대주자’방

식 등을 도입해 테스트한다.”고 발표했다.

‘넉 아웃’방식의 서든 데스 연장 승부는 홈런 더비 

방식으로 치러진다. 9회 말까지 승부가 결정나지 않

으면 양팀에서 한 명씩 나서 5개의 공으로 홈런 대결

을 벌여 승부를 가르는 방식이다. 여기서도 동점이 

되면 다른 선수가 또다시 5개의 공으로 홈런 대결을 

벌이며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된다. 이는 투수진들

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.

지명 대타, 대주자는 말 그대로 대타나 대주자를 

이 붙어 있다.

찰리가 출전한 허리케인 주니어골프 대회는 25일

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

열렸다. 올해 12세인 찰리는 11∼13세부에 출전해 

이틀간 23오버파 167타를 치고 출전 선수 18명 중 

공동 8위에 올랐다.

우즈는 오른쪽 다리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카트에 

타고 있는 모습이었다. 옆의 운전자는 그의 여자 친

구인 에리카 허먼으로 추정됐다. 대회를 연 허리케

인 주니어 골프 대회 조직위원회도 이 사진에 댓글

을 달아‘위대한 선수가 오늘 우리 대회장을 방문한 

것은 대단한 일’이라고 적었다.

우즈는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

운전 도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

고로 다리 수술을 받고 치료 및 재활 중이다. 3월 미

국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이동한 우즈는 24일에는 

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목발을 짚고 있는 사진을 공

개하며‘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’며 옆에 있

는 반려견을 가리켜‘믿음직한 재활 파트너가 있어 

더욱 좋다’는 글을 올려 골프팬들의 눈길을 끌기

도 했다. 

한번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. 현재는 대타나 대주자

로 나설 경우 다른 선수와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게

임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지만, 대타와 대주자가 나

가도 기존의 선수가 계속해서 남은 경기를 뛸 수 있

게 하는 방안이다. 대신 이 방식은 각 팀이 경기 중 

딱 한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.

새로운‘체크 스윙’규정도 실험한다. 지금까지는 

체크 스윙에 대한 어필은 주심과 포수에게만 있었

지만 새 규정은 타자도 1루나 3루심에게 직접 어필

을 할 수 있게 했다.

이번 시즌 파트너 리그에서 실행하는 각종 새로

운 규칙의 테스트가 꼭 메이저리그에 적용된다는 

법은 없다.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새로운 규칙으로 

재미를 더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

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.

타이거 우즈, 보호대 차고 아들 골프 대회 방문

‘연장전 대신 홈런 더비’ MLB의 새로운 실험

“올림픽에서 뛰려면
다리를 더 잘라야”

블레이크 리퍼(32·미국)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

른 의족 단거리 선수 중 한 명이다. 두 다리가 없어 

블레이드 모양의 의족을 달고 뛴다. 2012 런던 패럴

림픽에서 200m 동메달, 400m 은메달을 땄다. 올 7

월로 예정된 2020 도쿄 대회 때는 패럴림픽이 아니

라 올림픽에 도전할 예정이었다. 그런데 세계육상연

맹은 지난 27일‘올림픽에 나서러면 리퍼의 다리를 

더 잘라내야 한다’고 결정했다. 

리퍼는 올림픽 도전을 위해 5년 동안 써 오던 의

족을 2인치 잘라냈다. 하지만 세계육상연맹은 리퍼

의 의족이 여전히 길고, 리퍼의 키를 더 크게 만들

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고 결

정했다. 

전문가들은 의족의‘적절한 높이’를 규정하는 것

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. 세계육상연맹도“이

번 결정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라 추정된 정보를 통

해 내려졌다.”고 인정했다.

세계육상연맹은 리퍼의 상체를 기준으로 한‘정상 

키’가 5피트 9인치(약 175㎝)인데, 의족 때문에 6피

트 8인치(약 2m)의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. 그

러나 리퍼의 과거 의족 착용 키는 6피트 2인치였고, 

올림픽을 위해 2인치를 줄였다. 뉴욕타임스는“비

장애인 400m 선수들의 평균 키가 6피트이고, 대부

분 상체에 비해 다리가 길다.”며“게다가 블레이드

는 비장애 다리와 달라서 달릴 때 줄어든다.”고 꼬

집었다. 리퍼는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. 그의 

올림픽 출전 여부가 그 판결에 달렸다.

▲ 블레이크 리퍼. 사진=트위터(Blake Leeper)

▲ 타이거 우즈가 최근 아들 찰리가 출전한 대회장을 방문해 

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. 사진= TWSPOT 캡처


